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타운뉴스 종교면은 교회, 사찰, 성당 등 종교기관과 함
께 만들어 갑니다.  귀 기관에서 홍보하고 싶은 행사나 
기사거리가  있으면  이메일 (info@townnewsusa.com) 
또는 전화 (714-530 -1367) 로 알려주세요.  

종교

정기총회
미주성결교회남가주교역자회

미주성결교회남가주교역자회(회장 안신기 목

사, 이하 교역자회)가 지난 12일(화) 시온교회(담

임목사 최경환, 2149 W. Washington Blvd., Los 

Angeles, CA 90018)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신임

회장으로 안충기 목사(임마누엘휄로우십교회 

담임)를 선출했다.

이날 행사에서 안신기 목사는‘대접 받고자 하

는 대로’(마태복음 7:12)라는 제목의 말씀을 통

해“목사들이 성도들에게 기대하는 것만큼 성도

들도 목사들에게 기대하는 것이 있음을 알아야 

한다.”며“성도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목사가 되

려면 은혜를 끼치고, 탁월함으로 정진하고, 성령

충만을 사모하고, 목사다움을 유지하는 목사가 

되어야 한다.”고 말했다.

미성남가주교역자회는 지난해, 회원 상호간의 

격려를 위해 기도회를 주관해왔으며, 목회자 탁

구대회, 목회자수련회, 성결인체육대회 등 다양

한 친선 행사를 개최했다.

이전 감사예배
남가주 새언약교회

남가주새언약교회(담임목사 존 강, 3111 W. 

Orange Ave. 1st floor, Anaheim, CA 92804)가 교

회 설립 8주년 기념 및 이전 감사예배를 지난 10

일 애너하임 새성전에서 가졌다. 

이날 예배에서 오병익 목사(남가주벧엘교회 담

임)는“이 땅의 수많은 교회가 있고, 오렌지카운

티에도 많은 교회들이 있다.”며“하나님께서 LA

에서 오렌지카운티로 교회를 확장 이전시킨 이유

는 이곳에 교회다운 교회,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

는 교회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있다.”

고 말했다. 

남가주새언약교회는 지난 2월 LA에서 오렌지

카운티의 애너하임으로 예배당을 확장 이전했다. 

▶ 문의: (714) 200-7890

십자가와 행복(마태오 10,37-42)

“고통은 바로 행복할 수 있는 가장 

좋은 길이다.”

어쩌다 초대 교회사에서 십자가에 

처형된 순교자들의 사화를 읽을 때

는 정신이 아찔해지고 가슴이 조여 

옵니다. 십자가형이 그렇게도 가혹

하고 비참했던가를 지금도 피부로 

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. 로마제국

에서 시작되었다는 이 십자가 형벌

은 아마도 인류 역사상 가장 잔인한 

형벌이 아닌가 생각됩니다. 그래서 

로마인은 물론 이스라엘 사람들까

지‘십자가’라는 말만 들어도 치를 

떨며 무서워했던 것입니다. 

오늘날 우리들도‘십자가’란 곧 피

와 땀과 고통을 대신하는 말로 알고 

있습니다. 하지만 십자가는 바로 고

통이기에 고통을 원하지 않는 우리

로서는 십자가는 달갑지 않으며, 될 

수 있는 대로 피하고 싶고, 그래서 많

은 사람들은 십자가를 외면하고 살

아가고 있습니다. 그러나 오늘 예수

님은 고통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당

신의 뒤를 따라야 한다고 말씀하십

니다.

‘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

오지 않는 사람은 내 사람이 될 자격

이 없다.’예수님께서 이처럼 강조하

시는 이유는 단 한 가지뿐입니다. 우

리가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될 수 있

도록, 즉 우리가 영원히 행복할 수 있

도록 하시려는데 있습니다. 십자가

의 고통 없이는 결코 행복할 수 없기 

때문입니다. 

이 예수님의 말씀을 불란서의 유명

한 문학가 뽈끄로델은 이렇게 설명

합니다.‘만일 십자가의 고통을 원하

지 않는다면 행복도 원하지 말라’ 

참으로 고통 즉 십자가만이 하느님

의 참 사랑을 깨달을 수 있고 자신

의 적나라한 모습을 볼 수 있게 되

어 자신의 나약함과 부족함을 깨닫

게 되며, 겸손한 마음으로 하느님 앞

에 무릎을 꿇고 그분께 매달리게 하

는 것입니다. 

이때에야 우리는 비로소 참된 기쁨

을 맛볼 수 있으며 영원한 행복으로 

한 희망 속에 살 수 있는 것입니다. 

따라서 고통의 십자가는 결코 하

느님의 저주가 아니라 당신을 부르

고 계시는 신비의 손길인 것입니다. 

그러므로 오늘 예수님의 말씀도 

우리를 고통 중에 버려 두시려는 

것이 아니라 고통을 통해 당신의 

영광을 드러내고 우리에게 영원한 

행복을 주시려는데 의미를 갖는 것

입니다. 

따라서 우리는 결코 실망할 수 없

습니다. 또한 하느님은 고통을 주시

되 극복할 수 없는 고통을 주시지 

않습니다. 우리에게는 예수님과 같

이 십자가를 지고 갈 충분한 힘과 

용기가 주어졌습니다. 그뿐만 아니

라 우리를 한없이 사랑하시는 예수

님은 우리가 십자가를 포기할까봐 

몸소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타의 좁

은 가시밭길을 오르심으로써 모범

을 보여주셨습니다. 얼마나 우리가 

행복하기를 바라셨으면, 우리를 얼

마나 사랑하셨으면 이렇게까지 하

셨겠습니까! 

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이 지극한 

주님의 사랑에 감사하기는 고사하

고 오히려 십자가를 외면하고 원망

하며 저주하면서까지 살아갑니다. 

이런 사람은 은혜에 감사할 줄 모르

는 사람이며 자기의 죄를 부끄러워 

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닐 수 없

습니다. 

이런 사람은 결국 종말에 행복하기

보다는 틀림없이 멸망할 비운을 겪

게 될 것입니다. 만일 우리 중에도 십

자가를 외면한 채 고통을 피하고 오

히려 쾌락만을 찾아 살아가는 사람

이 있다면 지금 즉시 예수님의 십자

가 앞에 무릎 꿇어 용서 청해야 할 

것입니다. 용기를 내 그리스도의 십

자가를 우러러보고 자비를 구해야 

할 것입니다. 

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따른다는 

것은 매일 매일 우리에게 닥쳐오는 

어려움들을 예수님을 생각하며 기

쁜 마음으로 극복해가는 것을 의미

합니다. 불쾌한 나날의 유혹과 괴로

움을 즐거운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

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라 용기와 희

망을 갖고 끝까지 달려가는, 곧 자기

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것입니다. 

고통을 피하려고 몸부림치면 칠수

록 더욱 고통은 심해지며, 십자가는 

억지로 지고 갈수록 더욱 무거워 지

는 것입니다. 사도 바오로와 같이 만

남의 고통을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

기쁜 마음으로 자원하여 질 때 참된 

예수님의 제자가 될 것입니다. 

그리고 마침내는 영원한 행복을 누

릴 수 있을 것입니다. 

-최형락 신부-


